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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 교회(소아시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남서부 근방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

회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일곱교회가 등장한다. 일곱 교회 중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는 단 두 교회로 나머지 교회는 각기 칭찬과 책망을 듣는다. 오늘은 이 중 에베소 교회에 살펴보

기로 한다.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바닷가 근처 오늘날 셀주크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당시 로마에

서는 에베소 항구를 행정 외에 무역로로 크게 활용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후 디모데가 후임으로 사역

을 하였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로는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를 맡았

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순회하는 사역자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돌

보고 봉양하였다. 현재 지명은 셀주크로 이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남아 있다. 필자는 에베소

를 비롯하여 일곱 교회는 물론 밧모섬까지 쭉 돌아보면서 사도행전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일

곱 교회가 성경 상의 일곱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때 밀레도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들을 가리켜 밀레토스 학파라고 불렀다. 특히 탈레스(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를 비롯하여 많은 철

학가가 기거했단 장소이기도 하다. 

에베소에는 황제숭배를 했던 신전이 남아 있다. 현재는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만이 

덩그러니 쓸쓸하게 초라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여인네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둥을 닦아

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곳이 불가사의로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장소였을까 하는 의

문도 들었지만, 그때 당시는 5만 명이 모였던 곳이라 하니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

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은장색 즉 은세공하여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

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로 사도 바울이 귀신이 들렸던 여종(점치는)을 고쳐주자 이

에 앙심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곳이 바로 예배소 극장 터이다.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다.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

갖 음란과 성적 방종은 물론 우상숭배 관련 은세공업자들이 많았다. 파리는 에펠 타워, 브라질

은 이과수펄스, 빈은 베토벤이, 비텐부르크는 마틴 루터가 먹여 살린다. 캘거리 하면 역시 록키

가 떠오르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랜드마크였다. 에베소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토

록 화려했던 도시와 신전들이 초토화된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

한다는 사실이었다.

에배소는 당시 최고의 인기 도시였다. 종교, 사상, 철학의 집결지였다. 아데미는 로마에서는 다이

애나,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랍어로는 알라트라고 불렀다고 전해진

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산을 장려하고 풍성한 미를 강조했다. 이런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는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ｍ의 하얀 대리석 지붕, 115ｍ의 길이, 45ｍ의 넓이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였다. 이는 그리스가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에 해당한다. 항구 도시의 특성

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고린도 도시와 다르지 않게 에베소 역시 아데미 여신 숭배

로 인하여 사제들과의 무분별한 섹스 등 부도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에배소 교회는 주변이 항구도시였고 아데미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에 세워져 

존립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는 꾸준

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 외에 후계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이

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는 여타 지역의 교회보다 그 믿음을 잘 전수 받았다. 다만 영지주의와 그 분

파인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단들을 쫓아내고 자정 

작용을 통하여 교회를 잘 수호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책망도 받는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

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의 네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이 성

하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내용이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

져 가고 있다. 거대한 로마도 내부 분열로 무너졌듯이 신앙공동체 역시 외부요인에 의하기보다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아예 자정작용조차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되

는 일들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함께 공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지자, 가끔 교회에 나와서 한마디 했다.” 여

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요 둘째 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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